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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Speech  PS005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형 선별진료소 및 보건의료 대응

김진용

인천광역시의료원 감염내과

2019년 말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원인미상의 폐질환은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세계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대한민국도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함께 초기에 대응을 하기 시작하였고 2월 18일부터 시작된 대구, 
경북지역의 환자 확산세에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진단검사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증상을 발생하기 전부터 바이러스를 배출하여 무증상 감염을 일으키고, 
증상이 경미한 질환 초반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매우 많아서 지금까지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새로 써야만 
했습니다. 바이러스는 또한 감염재생산지수 2.5~3.5 정도로 전파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과 취약계층의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아서 전세계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뜻밖에 찾아낸 마스크의 효과와 
유용성에 대해 초기의 의구심을 벗어나서 이제는 전 세계가 받아들이는 과정도 인상적입니다. 
판데믹 대응의 11개월을 넘기는 동안 있었던 진단검사, 역학조사, 치료 및 예방의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뉴노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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